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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켜 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
    하지만, 어쩐 일인지 피해 병원들은 돈 준 적이 없다며  발뺌하고 있습니다.
  
  김해정 기자입니다.

    

    늦은 밤,  검은 옷을 입은 남성 2명이  병원 복도를 어슬렁거립니다.
  
  1명은, 불 꺼진  빈 병실마다 들어가 불을 켜고, 나머지 1명은 밖에서 망을 봅니다.
  
  병실 내부에서 한 것은 휴대전화로 사진 찍기.
   
  비어 있는 병상과, 
 
  환자 이름에, 병실 호수까지  수 십장이 찍혀 있습니다.
  
  이 사진들은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 보험금을 타낸 병원들을  협박하는 데 악용됐습니다.
  
   이들은 이렇게 있어야 할  환자가 없는 병실만 보면,  무조건 사진부터 찍고 미리 준비한  서류를 내밀어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에  신고하겠다며 병원장 등을 협박했습니다."
  
     협박당한 병원 7곳 가운데  3곳이 1,000만 원을 뜯겼습니다.  

 이모 씨(피의자) :  "전혀 비리가 없다면 자기들이 저한테 돈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……"
  
    하지만, 어쩐 일인지 병원들은  돈을 준 적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.  

 피해 병원 사무장 : "저희는 피해가 없어요. 전혀 (경찰서에서 들은 말이랑은 달라  서, 그냥 협박만 당하신 거예요?) 협박도 안 당했고."

    경찰은 48살 이 모씨를 구속하고, 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, 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
  
 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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